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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호 표제 행사 개최 후 당지 동포사회가 금번 행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1. , 

음을 한인단체들과 동포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함, .

한인회는 감사의 글 붙임 을 통해o ‘ ( )’

대사관을 비롯한 서울시 과테말라시 등의 지원으로 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- , 5

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,

향후 서울로 거리가 더욱 활성화되어 과테말라 나아가 전 세계의 명소가 될 수 있도- , 

록 한인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

아울러 금번 행사에 참석한 당지 동포는 문명의 충돌 서울로 거리 주년 행사 붙o ‘ ( 5 )’(

임 라는 독자 칼럼을 통해)

현지인들과 한국청년들이 펼치는 이 본인에게 큰 흥분과 도전이었으며 이것이야- K-Pop , 

말로 문명의 융합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언급하고,

금번 행사가 미 중 패권전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문명의 융합을 일군 행사임을 - .

강조하면서 한국만이 전 세계 문명의 융합을 이끌 나라임을 확인했다고 마무리

상기와 같이 금번 서울로 주년 기념행사는 동포사회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2. 5

끼고 서로 단합하게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에도 동 , 

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.

아울러 서울시에서도 향후 서울로 행사 계기 지속적으로 대표단 및 공연단을 파견해 - 

주실 것을 건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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